신세계百, 새해 복(福) 터트릴 준비 완료...
신년맞이 ‘신세계 페스타’ 연다

-1월 2일~11일 ‘신세계 페스타’ 행사… 최대 70% 특가 상품도 대방출
-300여개 패션·리빙 등 인기 브랜드 참여… 새해 첫 정기세일로 고객 집객
-제휴카드 7% 리워드·쿠폰 혜택 '풍성'…인기 IP 팝업 등 다양한 볼거리도
 
 
신세계백화점이 새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복(福)을 선사하는 대규모 세일 행사 ‘신세계 페스타’를 연다.
 
오는 2일부터 전국 13개 점포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패션·잡화·리빙 등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. 신년의 첫 세일 행사를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당길 계획이다.(브랜드별 일정 상이)
 
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'Good 福 DAY 특가 상품'이다. 스트리트 패션, 아동, 스포츠 장르에서 파격적으로 최대 70% 할인가 상품을 선보인다.(한정 수량)
 
스케쳐스의 고워크 글라이드 스템 2.0을 9만9000원(정가 12만9000원), 브라운브레스의 올티니티 다운 자켓을 7만9000원(정가 25만9000원)에 만나볼 수 있다.  
 
특히 아동 브랜드 압소바는 우주복·내의·배냇저고리·슈트·손싸개가 모두 포함된 나로 뱀부 출산시리즈 세트를 한정수량으로 9만9000원(정가 24만8000원)에 선보여 신생아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전망이다. 자세한 특가 상품의 내용은 신세계백화점 공식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또한 정기세일 시즌을 맞아 시즌오프와 세일 행사도 대거 포함됐다. 젊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디자이너 브랜드 르메르는 2025 F/W 제품을 30% 할인된 가격으로, 플리츠플리츠에서는 20% 세일을 진행한다.
 
영캐주얼 브랜드 룩캐스트,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20~30% 세일을, 스포츠 브랜드 안다르는 최대 5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. 키친&다이닝 브랜드 빌레로이앤보호와 휘슬러도 10~50% 세일을 펼쳐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.
 
구매 혜택도 풍성하다. 신세계 제휴카드로 당일 60만원 이상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신백리워드 쿠폰을 신세계백화점 앱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, Good 福 DAY 특가 상품 참여 브랜드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쿠폰도 제공한다.
 
신세계 제휴 카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1월 2일 단 하루 명품·패션·잡화 단일 매장에서 60/100/200/300/500/1000만원 결제 시 7% 리워드를 돌려주는 특별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. 3일부터 11일까지는 명품·워치·주얼리 단일 매장에서 200/300/500/1000만원 결제 시 7% 리워드를 증정한다. (일부 브랜드 제외)
 
행사 기간 동안 점포별로 다채로운 팝업도 진행된다.
 
천안아산점 B관 4층에서는 1월 9일부터 22일까지 '애니모어 굿즈샵' 팝업을 열어 짱구와 산리오, 주술회전, 귀멸의 칼날, 원피스, 포켓몬 등 10~30대를 아우르는 인기 IP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. 강남점 지하 1층 선큰 행사장에서는 12월 30일부터 1월 13일까지 국내 인기 버추얼 그룹 '스코시즘' 단독 팝업이 진행되며, 포토존과 럭키드로우 포토카드, 포토이즘 등 팬덤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.
 
대전신세계 Art&Science점 6층 하이퍼그라운드 내 아트테라스에서는 12월 30일부터 1월 18일까지 500만 관객을 돌파한 애니메이션 '주토피아 2' 팝업을 대전·충청 지역 최초로 선보이며, 포토부스와 다양한 굿즈로 고객들을 맞이한다.
 
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"새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복을 선사하고자 300여 개 브랜드와 함께 풍성한 신년맞이 행사를 준비했다"며 "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신년 최고의 쇼핑 기회가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